
안양소년원
○ 매체 : 피앤피뉴스(2026. 5. 26.)

○ 제목 : “소년원 운동장에 삼겹살 굽는 변호사들”...안양소년원 사제체육대회 눈길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뛰고 응원하는 체육대회에 변호사들이 직접 삼겹살을 굽는 풍경이 펼쳐졌다. 단순 
후원을 넘어 법조계가 소년원 학생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재사회화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22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장학금 수여식과 삼겹살 파티도 함께 진행됐다.

체육대회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줄넘기와 캥거루 사탕 먹기, 색깔판 뒤집기, 계주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경기를 치르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이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으로 장학금 전달과 식사 행사가 이어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모범학생 7명에게 총 2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학생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삼겹살 150kg을 후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31명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류 시간을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과의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6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71
명의 학생에게 2130만원 규모 장학금을 지원했다. 매년 사제 체육대회 때마다 삼겹살 파티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복귀하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성희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사회의 따뜻한 관
심과 격려가 학생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경
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과 소년원 운영, 전자감독, 청소년 비행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
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총 97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